
성태용 : 올해로백봉선생님이열반한

지 20년, 종달 선생님이 15년 됐어요. 사

실 지금의 재가불자운동 원동력은 바로

이 분들의 선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선 백봉 선

생님은‘거사풍(居士風)’이란 말을 쓰면

서, 당신 스스로 거사풍을 성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셨죠. 선생님은‘스님들은

24시간 수행으로 다져진 분들이지만, 우

리는아니다. 우리는세속적인삶을살아

야하기에 재가자 나름대로의 수행방편

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죠. 그

런 점에서 선생님은 선구적인 안목을 가

지셨다고 생각해요. 종달 선생님도 비슷

한점이있다고생각하는데요?

박영재 : 종달 선생님은 사실 처음에

‘재가자들이 참선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회의를 가지셨다고 해요. 왜

냐하면 선생님은 20년간 스님으로 생활

해왔기에출가자의입장에서만선수행을

생각하셨던 거죠. 지난 1965년, 선생님이

조계사에서일반인들에게참선지도를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일반인이 흉내나

내겠지’하고 말이죠. 그런데 선도회 1호

제자였던 철심 이창훈 거사의 치열한 수

행에 생각을 바꾸셨죠. 6개월을 새벽같

이 선생님 집으로 찾아와 입실점검받는

이 거사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의 마음이

움직였죠. 그래서‘일반인도 참선공부가

가능하구나’라고 느꼈고, 이 때부터 선

도회를조직하기시작했어요.

성태용 : 백봉선생님은불교에대해거

의 무지상태에서 출발했죠. 늦깎이 56세

때 갑자기 화두를 들고 혼자서 수행을 시

작했어요. 당시 선생님은‘혜가 스님이

한 팔을 자른 까닭을 이해하겠다’고 할

정도였죠. ‘이것만 하면 세상에 바랄 것

이없다’하면서‘팔한쪽을자르라고하

면 자르겠다’고 했었어요. 선가의 말로

‘대사일번(大死一番)’, 즉‘크게 한 번 죽

겠다’는 각오를 한 거죠. 불교에 늦게 들

어온 터라 당신 스스로가 재가불자로서

하면 된다는 모델을 보이려고 한 것 같아

요. 그래서인지 그 뒤로 끊임없이‘재가

불자로서 어떻게 수행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수있는지’고민했던자취가지금

도 남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두 분은 참

대조적입니다. 종달 선생님은 스님으로

출발해‘재가불자가참선수행을할수있

겠느냐’에서시작해이후확신을갖고거

사선풍을 이끌었고, 백봉 선생님은 재가

자로서 확실히 출발해 끝까지 거사선풍

을 드날린 것이 비교가 되는군요. 참, 종

달 선생님은 무문관 입실지도를 강조하

셨는데요, 그것이궁금합니다.

박영재 : 종달선생님이한국선불교에

끼친 중요한 영향 중 하나가 바로 한국

현대불교에 무문관(無門關)을 다시 출현

시킨 점에요. 사실 선생님이 1969년 <법

시>에 무문관 20여 공안을 연재한 것을

모아 1974년 책으로 출판하기 전까지 불

교계는 무문관을 거의 모르다시피 할 정

도였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그 전에 한국에는 무문관이 별로 눈

이 띄지 않았는지’의아해했어요. 여하

튼 제가 보는 견해로 무문관은 선종 최

고의 공안집이에요. 왜냐면, 거기에는 무

문혜개 선사가 6년간 조주 무자(無字)만

을씨름해서얻고체득한것을바탕으로,

수행자에게 아주 요긴한 점들을 담아놓

았기 때문이죠. 무자 공안에는 마음자세

에서부터 화두를 깨친 이후의 경계까지

모든것들이다들어있어요. 사실그것만

온몸에각인시키면, 공부는저절로돼요.   

성태용 : 박교수님의말씀대로생각하

면, 종달선생님은선가의수행을제자들

에게그대로적용시킨셈인데요. 혹시거

기에서 재가자로서 한계 또는 문제점들

을느껴본적은없습니까?

박영재 :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그런

어려움을 몰랐어요. 그러다 <서장>을 읽

으면서 제 무릎을 쳤죠. ‘아! 종고 선사

가 간화선 수행체계를 확립했는데, <서

장>을 보니 스님은 두 분만 출연하고, 모

두 사대부 재가자들의 서신 교류구나.

서신으로 입실 지도한 기록을 모아둔 것

이 <서장>임을 확인하고, 간화선이 오늘

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

들어진 것’임을 확실히 느꼈죠. ‘선이 일

반인에게는 어렵다는 말은 틀렸다. 어렵

지않다’라는것을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간화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수행해 견성을 했어

요. 선생님은 늘 지금의 참선풍토가 삶을

살아가면서 화두를 들 수 없게 한다고 말

씀했죠. 우리 불자들은 내공력이 고갈되

면 수행해 내공을 쌓고, 내공력이 없어지

면 다시 수행으로 들어가고, 말하자면

‘쌓고 까먹고 쌓고 까먹는’그런 잘못된

수행풍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런 선에 대한 생각은 잘못됐다고 강조

했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삶 자체가 수행

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단편적으로 화

두를 드는 방식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

다고 했죠. 삶이 바로 수행인 방법을 개

발해야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생활 속에서 화두를 들 수 없다고 했어

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수행에서 제외되니 이것을 수행으로 집

어넣어야 한다고 해서 제시한 것이‘새

말귀’에요. 일상적인 삶이 수행의 장에

서 밀려나지 말고, 바로 수행이 생활의

연장이라는 생각에서 새말귀를 주창했

던거죠. 일상적인삶가운데에서하나의

말귀로통해자신의삶을다잡아가고, 수

행으로 할 수 있는 지표로 제시한 것이

‘모습을잘굴리자’였어요. 

박영재 : 그가르침은선도회가르침과

똑같군요. 원오극근선사의선어록에보

면, ‘좌일주칠(坐一走七)’란 선어가 있어

요. ‘깨어있는 시간을 8등분해서 1/8은

아랫배에 힘을 쌓고, 그 힘을 갖고 자기

전문직의 7/8에 100% 뛰어들라’는 말이

지요. 제 전공이 이론물리인데, 한참 연

구에 몰두하다보면 계산이 틀린지도 모

르고지나갈때가있어요. 그러면연구실

좌복에 앉아‘어디가 문제인가’를 총체

적으로 점검해요. 그러다보면 무릎을 탁

칠 때가 와요. ‘아! 내가 여기를 놓쳤구

나’하고 말이죠. 스스로 문제점을 알게

되는것이에요. 그물리문제가제게는화

두가된거죠. 

화두는 일반인들이 처음에 붙들기 어

려워요. 그래서초심자는늘수식관을해

야 해요. 수(數)를 세면서 호흡하는 데에

서 집중력을 충분히 기른 사람들에게 화

두를줘야해요. 아침이든저녁이든좋은

시간을 택해서 향 한 대 타는 시간만 집

중하고, 그힘을가지고나머지깨어있는

시간에법신을잘굴리라는거죠.

성태용 :  ‘법신을 잘 굴리자’란 말인

데, 이는 선생님의‘모습을 잘 굴리자’는

말과 같아요. 선생님은 처음에‘내가 한

다’고 생각하라. 언제나 거기에 휩쓸리

지 말고‘내가 하는구나’‘내가 무엇을

하는구나’를 점검하는 것도 수행이 된다

고 했죠. 나중에는‘모습을 잘 굴려라’

한다는 것 속에 벌써 상(相)에 대한 집착

을 벗어나고, 그럴 때‘모습을 잘 굴려

라’하는 것이 이미 세속적인 일을 충실

히잘하는방편으로써, 또새로운말귀가

화두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

언을 한 것이죠. 삶의 현장을 수행의 장

으로 바꿔 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고 생각해요. 

박영재 : 그런점에서선생님은화두점

검하는 과정을 바로 입실점검이라 했어

요. 입실점검은 1주일 2주일 단위로 제

자들과 1대1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

인데요, 그 과정에는 2가지 효과가 있어

요. 첫 번째는 화두가 얼마나 진척됐는

지, 또 하나는 입실점검을 받는 과정을

통해 수행하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

이켜보게 한다는 점이죠. 입실점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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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자체가 수행…‘선생님은 무식한 도깨

비였다.’지난 1970년, 백

봉 김기추 거사를 6개월

간 시봉했던 성태용 건국

대 교수(53)는 스승을 이

렇게 회고했다. 젊은 시

절, 백봉 김기추 거사(사

진)는 불교의‘불’자도 몰랐다고 한다. 56세

늦깎이로 불문에 들어선 백봉 거사는 스무 살

청년이었던 성 교수에게 생소한 불교용어에

대해늘물었다. “성군! 이게무슨소리고?”

백봉 거사는 190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23년 부산 제2상업학교 입학, 뒤늦게 설립

된일본계학교를‘부산제1상업학교’라하는

데반발해동맹휴학을주도하다퇴학. 이후독

립운동을 하다 1931년 형무소에 수감된 후,

만주로망명했다. 당시백봉거사는사방의벽

을 관세음보살로 빼곡할 정도로 그 명호를 쓰

고염송했다. 이것이불교와인연이었다. 

독립운동으로 청장년 시기를 보낸 백봉 거

사는 1963년 6월, 충남 심우사에서 우연히

‘무자(無字)’화두를 접한 뒤 본격적으로 용

맹정진을 하게 됐다. 다음해 <무문관>의‘비

심비불(非心非佛)’이란 글귀를 보고 큰 깨달

음을 얻었다. 이후 보림회를 결성, 20여년간

재가자들을 지도했다. 저서에는 <유마경대강

론> <선문염송요론>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 등이있다.      

재가선의 세계에서는

선도회 1대 지도법사로

알려진 종달 이희익 거사

(사진). 일상의 삶 속에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백

봉 거사와 달리 종달 거사

는 불교계 제도권에서 수

행의 길을 걸어온 재가선사다. 1905년 함경

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종달 거사는 함흥 제일

공립보통학교를 졸업, 일본 유학 길에 올라

일본대학에서철학을전공한인텔리였다. 

종달 거사의 불교 입문은 귀국한 뒤 <조선

불교> 잡지의 편집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불

교에 문외한이었던 종달 거사는 당시 나까무

라라는 일본인 선객에 이끌려 일본 임제종으

로 출가한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처음 받은

화두는‘무자(無字)’. 종달 거사는 임제종의

입실지도를받고결국무자화두를투과했다.

박영재(50) 서강대 교수는 종달 거사의 수

행지도 열정을‘화장실 입실점검’일화로 소

개한다. 1983년 서울 화신백화점 근처에 시

민선방을 맡게 된 종달 거사는 입실점검할 공

간이 따로 없자, 화장실의 변기통에 걸터앉아

사람을 하나씩 불러 들여 공부점검을 해줬다.

입실점검이 공부의 생명으로 여겼던 종달 거

사는 철저히 입실점검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저서에는 <무문관> <생활속의 선> <선종사

상사> <좌선> <인생의계단> 등이있다. 

특 별 대 담

백봉 김기추∙종달 이희익

한국 거사선풍의 두 산맥을 말한다

참가자 : 성태용교수(백봉의제자∙건국대철학과)

박영재교수(선도회지도법사∙서강대물리학과)

20세기 한국불교에 거사선풍(居士禪風)을 드날린 한국의 유마거사 백봉(白峯)과

종달(宗達). 이들은 한국거사불교의 양대 산맥이다. 그런 두 거산이 올해로 각각 타

계 20∙15 주기를 맞는다. 순한글 화두인‘새말귀’운동을 벌이면서 거사풍(居士

風)을 세웠던 백봉 김기추(�基秋 : 1908~1985) 거사, 무문관 48칙을 통한‘입실점

검’전통을확립했던종달이희익(�喜益: 1905~1990) 거사. 이들은한국거사불교

에‘생활선(生活禪)’수행풍토를 조성한 장본인이었다. 그럼 이들 거사의 선풍은

현대를 사는 재가불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줄까? 6월 7일, 백봉을 가장 가까

이서 시봉한 성태용 건국대 교수와 종달의 법제자 박영재 서강대 교수의 대답을 통

해알아본다. 

재가수행의 표상 백봉 김기추

“수행은 생활의 연장”순한글 화두 새말귀 주창

하루 세번 설법, 제자들 의단 속으로 몰입 도와

공안집‘무문관’대중화…거사 선풍 진작에 기여

1~2주마다 1:1 입실 점검…치열함 속 공부 무르익어

성태용건국대철학과교수 박영재서강대물리학과교수

백
봉

종
달

입실점검에 혼신 종달 이희익

19면으로 이어짐

요요산산지지안안((��山山志志安安)) 스스님님｜통도사 벽안 스님

을 은사로 득도.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

원장겸통도사반야암회주로계신다.

자자응응((慈慈應應)) 스스님님｜철오(徹悟)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학교(경주) 선학과 졸업 후 동 대

학원에서 선학과 한문학을 공부. 남국선원과

해운정사에서안거, 수행정진하였으며, 조계종

종립은해사승가대학원을졸업했다.
구마라집(鳩摩羅� Kumaraiva：344~413)｜인도 구자국 사람으로 중국 대표적인 역경사 중 한

분. 구마라집의역경활동에의해비로소중국은대승불교철학의진수를이해하게되었으며, 『대품반

야경』∙『묘법연화경』∙『아미타경』∙『유마경』∙『금강경』, 용수의『중론』∙『십이문론』∙『대지도론』

등을포함하여300권이상의대번역사업을완수하여중국불교에결정적인초석을놓았다. 그의번역

은그이전의것들에비해사상적내용의전달이나문체가뛰어나지금까지도많이읽히고있다. 

●坐禪三昧經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은구마라집이402년에번역한것으로

초기선경(禪經)을대표하는경이다. 

좌선입문자로서의구체적인수행지침이설해져있을뿐만아니라

선수행을해야하는이유, 

탐진치삼독에빠진이들을위한관법(觀法), 

선수행자가지녀야할윤리적행위와

중생들의근기에맞는다섯가지관법(觀法), 

사마타와위빠사나를아우르는성문선(聲聞禪), 

연각선(緣覺禪), 보살선(菩薩禪) 등

대∙소승의선법이조직적으로잘정돈되어있어

수행인들에게는더할나위없이소중한경전이다.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02)420 -3200    전송(02)420-3400   http://www.bulkw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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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러 들어갈 때는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

요. 그때가 가장 순일무잡한 경계 속에서

화두를 점검받게 돼요. 그래야만 수행자

가 정말로 치열하게 자기 1주일을 돌이

켜보고 점검받는 과정에서 공부가 무르

익게되거든요.

성태용 : 백봉선생님은매일설법을세

번씩꼭했어요. 불꽃이튀는선어가쏟아

지는 그런 설법이었죠. 설법을 가만히 좋

다고듣는것이아니라, 완전히초긴장상

태에서 설법을 듣지 않으면 방망이로 맞

고쫓겨나곤했죠. 그런설법을통해의단

을놓치지않고, 계속성성하게화두를들

수 있도록 제자들을 몰아 의단 속에 몰입

할수있게강한수행체계를확립했죠. 그

런 면에서 요즘 간화선 수행이 대중화되

는흐름에도참고가될수있다고봐요. 

박영재 : 백봉 선생님의 이런 불꽃 튀

는설법은일종의점검시스템성격을갖

는군요. 결국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 또는

활성화는‘점검 시스템의 복원’과 맞물

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산중에서 젊은

시절을 적극적인 수행자로 보낸 큰스님

들을 보면, 조실 스님의 방을 수시로 쳐

들어가서화두를점검받았죠.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삼귀의 같은

기본적인 것은 순전히 한글로 했어요. 한

글로 외다보니 지금도 생생하게 뇌리에

박혀 있어요. 모두 한글화돼야 한다고 선

생님은 주장했고, 방편도 우리 재가자에

게 맞는 방편이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그

래서 선생님은 그런 방편을 연구해 내고

제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편법을개발했어요. 

박영재 : 무문관에서도‘대도무문천차

유로(大道無門千差有路)’라했어요. 대도

에는 따로 문이 없으니 천 갈래 만 갈래

길로모두다다를수있다는뜻이지요.

성태용 : 맞아요. 백봉 선생님도‘천 갈

래 길이지만 고개를 넘는 길은 한 길이

다’라고 했죠. 천 갈래 길이지만, 고개를

넘는길은외길이다했어요.

박영재 : 그 고개가 무문관이에요. ‘투

득차관건곤독보(透得此觀乾坤獨步)’라

했습니다. 이 무문관의 문을 투과하면,

온우주속에홀로걸으리라는뜻이지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그것을 사납게

표현했죠. ‘고봉독존답살만인(孤峰獨存

踏殺萬人)’이라 했어요. 오뚝 솟은 봉우

리에홀로앉아천하사람을밟아죽이라

는의미죠.

박영재 : 종달선생님의수행일화중, 입

실지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

님은 하루에 규칙적으로 세 번 산책을 했

어요. 본인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제

자들을 가능한 한 명이라도 더 건지겠다

는생각때문이었죠. 제가시계만봐도선

생님이 어느 코스에 계시는지 알 정도였

죠. 그래서 입실점검을 받으려고, 제가 그

앞에 가 있으면 선생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있었어요. 그럼선생님앞에서서합장

을하고점검을받고다시돌아가곤했죠.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입실이 생명

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선생님은 철저

히입실점검에혼신의힘을다했어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 거의 생활 속

에서 수행지도를 했죠. 선생님이 유성에

서 농가를 얻어서, 밭을 가꾸고 마당의

화단을 일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들, 마음도 정리가 돼야 공

부가 된다. 늘 주변을 이렇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낮에는 함께 밭일 하

고 밤에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의문이 생기면, 바로 쫓

아들어가선생님께물었어요. 

성태용 : 요즘 선수행이나 명상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선수행의 요

구는많음에도불교계는이를충족시키지

못해요. 박 교수님은 현대인의 선수행에

대한 요구를 부응시킬 만한 새로운 지도

법또는방편법이필요하다고보는지요?

박영재 : 방편과 지도법에 선행되는 것

이 있어요. 만공 선사가 주장한‘도사(導

師), 도량(道場), 도반(道伴)’이에요. 이중,

현대인들에게 도량이 제일 중요해요. 먼

저 도량은 접근이 용이해야 돼요. 산중의

선원은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으면 찾기

힘들어요. 선도회는 각 지부 모임을 이끄

는 법사가‘있는 그곳’에서 수행을 해요.

서강대 모임은 서강대 성당 기도실 온돌

방을빌려매주참선모임을하고있죠. 이

제는선방이란개념을달리해야돼요. 기

존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필

요해요. 재가에 있으면서 자기 전문직에

는 소홀히 하고, 산중으로 선원으로 쫓아

다니는사람들이가장안쓰러워보여요. 

성태용 : 백봉 선생님은‘화두가 어렵

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

문물의 발달에 따라 생활면의 각 분야는

분주하다. 이 분주한 생활선상에서 얽고

읽힌 인생인지라 화두를 순일하게 가질

수 없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결국

내가 져야 한다. 때문에 과감하게 화두를

대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모습을

잘 굴리자는 새말귀’라고 했어요. 새말

귀를 이렇게 수행하면, 나와 남, 사회를

완성시키는방편이된다고강조했죠. 

박영재 : 화두에 대한 어려움은 일반인

들, 특히초심자들이많이느껴요.

성태용 : 재가자들이 화두를 들다보면,

자존심만 심하게 상하고 결국은 의지가

꺾여‘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는 경

우가허다해요. 지극히잘못됐어요. 

박영재 : 그것은지도의문제에요. 

성태용 : 지도의 문제죠. 왜냐면 의심

도 안 생기는데 화두를 들라고 하면, 나

중에는의심은안생기고머리만아파상

기병에걸리기십상이죠. 

박영재 : 입실점검이 상설화돼야 돼요.

스승에게 입실점검을 받으려 가는 순간

은초긴장상태에요. 그초긴장상태가계

속 유지되다보면, 화두가 안 들릴려야 안

들릴 수가 없게 돼요. 선생님은‘보보청

풍기(步步淸風起)’란 선어를 즐겨 썼죠.

‘걸음걸음마다 가는 곳에서 청풍이 일어

야지만 그것이 선풍으로 휘날리는 거지,

가는곳마다죽을쓰면누가그사람을보

고선수행을하겠느냐’고늘강조했죠. 

성태용 : 보림회는 백봉 선생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제자들이 수행담과 수행

체험수기를 모으고 있어요. 선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극제와 격려가 될

것으로기대돼요. 

박영재 : 선도회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선도회를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

인화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또 종달 선생

님의 어록집을 10권으로 묶어 선수행에

요긴한내용을담아편찬할예정이죠.  

성태용 : 오늘 백봉 선생님과 전혀 다

른족적을남긴종달선생님의제자인박

교수님을 만나 서로 다르면서도 뭔가 접

근할수있는그런것을느꼈어요. 

무엇보다도 재가자로서 출가자보다

몇 배 단단한 각오로 수행에 달려든 두

분의 정신이 재가자의 선수행에 귀감이

된다는것을다시확인하게됐어요.  

정리=김철우기자 in-gan@buddhapia.com

언젠가 조주 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

다가 무심코 엄청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마조 선사가‘마씨’이길래 당연히 조주스

님도‘조씨’려니 하고 나와 같은 성씨임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후‘나도 선

사처럼 오래 살아야지’하고 운을 떼고는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다. 무뚝

뚝하면서도비수같은한마디가날아왔다. 

“조주(趙州)는 인명(人名)이 아니라 지명

(地名)인데요.”

“??? (으~ 쥐구멍이어디야)”

음~ 그건 그렇고, 조주 스님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너무 건강하게 살다보니

‘고불(古佛)’소리를 들어가며 120살이 된

것일까? 아니면 오래

살아야만 할 이유가

있었기에장수원력을

세운것일까? 

아마 모르긴 해도

뭔가 그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

다. 조주땅 동관음원

에 80살이 되던 해 들

어가서 살기 시작하

면서이후40년을한자리에서꼼짝을하지

않았다는것도예사롭지않다. 

한 자리에서 30년을 살았다는 선사는 더

러보이지만40년역시흔한일은아니다. 

이래저래 깨지기 어려운 2관왕 기록의

보유자이기도하다. 믿거나말거나그이유

를이제이야기하고자한다. 

진나라예주방림리에두동자가함께발

심하여 집을 나와 임야사로 출가를 했다.

임야사(�野寺)는 그 이름으로 보아 말이

절이지그냥지붕도없는들판을의미한다.

혈사(穴寺)가 절이 아니라 동굴이듯이. 들

판도 바위굴도 수행자가 머물면 바로 절이

된다. 그야말로두타행그자체였다는의미

이다. 

한 아이의 이름은 종심(뒷날 조주 선사)

이고다른아이의이름은달정이었다. 

이두동자가태양산서봉아래에서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토굴을 만들고서 정

진을했다. 그리하여견성해서많은중생을

교화하길 발원하고 고락을 같이 나누면서

목숨을걸고수도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달정은 도중에 병이

나서 죽고 만다. 도반을 잃은 종심의 슬픔

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종심은 그 뒤

남전 선사를 만났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

의법을잇게된다. 

그리하여 조주땅 동관음원에서 머물면

서달정이세상에다시오기를마냥기다리

고 있었다. 임야사가 있던 곳과 동관음원

위치의 지리적 관계성은 불민한 탓에 살피

지는못했다. 

120살까지 산 것이 그냥 산 것이 아니었

던 것이다. 그를 기다리고도 남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

까달정은환생하였고그리고또출가를하

였다. 수행자는 수행

자로 다시 오기 마련

인가 보다. 업을 그렇

게 지었기 때문이다.

법명은‘문원’이라고

했다. 

하루는 젊은 문원

스님이 느닷없이 개

를 안고 와서 연로한

조주 선사에게 물었

다. 

“개에게도불성이있습니까?”

이에조주스님이단호하게대답하였다. 

“없다(無).”

이말을듣고서문원스님은그자리에서

깨달음을얻게되었다. 

물론〈조주록>의 내용은 여기서 끝이다.

그다음이야기는상상에맡길수밖에 없다. 

“숙명통도 함께 열렸다. 흰머리칼의 늙

은방장스님은그옛날토굴에서함께정진

하던도반임을알아차렸다. 그리고두사람

은 껴안고 서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

다”는말은군더더기라서빼버렸나보다. 

이런선문답은어떨까? 

문:조주 선사께서 오래오래 사신 까닭

은? 

답:‘조주무자(趙州無字)’화두를 만들기

위해서. 

‘퍽!(몽둥이 날아오는 소리)’ 씰데없는

소리! 

■원철스님(조계종포교원신도국장)

병으로 먼저 떠난 도반의 환생 믿은 조주 선사

“개에게도 불성이…”물은 스님이 환생한 도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분께는 안내자료를보내드립니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010-6230-2113∙☎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21> 조주 선사가 오래오래 산 까닭은?

일상공간 선방으로 활용, 삶속으로 수행 끌어들여야

입실점검 상설화해 간화선 대중화 생활화 유도를

성태용 교수(왼쪽)와 박영재 교수는 백봉과 종달 거사의 거사선풍이 재가자의 선수행에 방향

을제시한다고입을모았다. 사진=고영배기자

출가자보다‘단단한 각오’강조

18면에서 계속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예약 및 문의 :02)403-5272

천 지 조 화개 벽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如一行)

유불선

天氣道場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